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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의 목표는 기능과 심미의 회복이다. 구강내의 모든 치아들이 심미적인 면에 충실하여야 하

겠으나 상악 전치부는 그중 가장 심미에 민감한 부분이다. 전치부의 심미는 주로 두 가지 요소, 즉 치관

과 치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결손된 치관부는 포세린 기법과 장비의 발달로 크게 개선되어

거의 자연치의 외형을 따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치관을 둘러싸고 있어야 하는 치은은 발치

후 치조골의 퇴축과 함께 제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치은과 치관이 아름답게 균형 잡힌 보철물의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실은 마찬가지여서 비록 치조

골은 임플란트 fixture의 식립후 별다른 결손부가 형성되지 않을 만큼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최종 보철물

과 어울리는 치은의 외형을 만들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임플란트 시술의 급격한 확산과 지

속적인 교육의 뒷받침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는‘전치부 임플란트’라고 하면 경조직(hard tissue) 인

치조골보다 연조직(soft tissue)인 치은을 먼저 생각하게 될 만큼 연조직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실 우리들이 알고 있고, 또 활용가능한 대부분의 연조직 처리법들이 상악전치부를 위하여 개발되고

발전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명시하여야 할 것은 상악전치부의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치조골과 치은을 별개로 생각하여서는 안된

다는 것이다. 낮은 level의 치조골을 회복시키지 않은 채로 soft tissue management만으로 치은의 아름

다움을 되찾는 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치은이 심미적인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방에 적절한 높이의 치조골이 있어야 하고, 치은유두가 심미성을 가

지기 위해서는 인접치아나 보철물로부터 적절한 지지(support)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상악전치부 임플

란트 보철물이 심미적인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인접자연치아의 치근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야 하고, 임플란트간의 간격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bone crest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contact point

를 유지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심미를 얻어내기에 불리한 상태의 구강내 환경을 보이고 있는

환자라면 치은의 조작에 의한 방법보다는 먼저 치조골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

본 강의에서는 심미가 중요시되는 상악전치부 임플란트 시술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조직

수술법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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